
작가 정의성(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멋들어진효성이천이백년이훌쩍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大恭의 난亂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이소설은통일신라시대중기에일어난대공의난을다루고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

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의해반전에반정을거듭하며절묘하게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갖는비통일적인특성들이작가의상상력에의해결

합, 재창조되어역사속의인물들을더욱생생하게눈앞에되살려냄으로써특

별한재미와함께인생사의오묘한이치를사유하게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

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

감을선사하면서, 영화나드라마처럼생생하게펼쳐진다.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월식기간이있었으니, 그시대를건너야했던왕과 여왕, 

화랑과고승들, 그리고천하제일을다투는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구입처 : 02)2004-8216

전국대형서점및인터넷서점에서구매하실수있습니다.

전면광고 B8제 1191호 2018년 4월 4일수요일 / 불기 2562년


